
UN 총회에 제출된 “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"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

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. 

우리는 전 세계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, 무분별한 통신 감시에 반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

한 국제 원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. 최근 독일과 브라질은 “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

권"에 대한 결의안 초안(A/C.3/68/L.45 )을 UN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.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

등판무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.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

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. 

이 결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

1. 만일 통과된다면, 이는 1988년 이후 최초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이 될 것입니다. 따

라서, 지난 25년의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, 각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

회가 될 것입니다. 

2. 이 결의안 초안은 대량 감시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UN 총회에서 처음으로

인정하는 것이 됩니다. 또한,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첫 기회가 될 것

입니다. 결의안 초안은 “(특히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) 개인정보의 수집, 국경을 초월한 통신

감시, 감청 등 통신 감시로부터 야기되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 "를 표할 것을 UN 총회에

요청하고 있습니다. 

3. 이 결의안 초안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옹호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

니다. 또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. “불법

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비롯하여 불법적인 통신 감시와 감청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

며, 그래서 민주 사회의 기반을 매우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진다" 

이 결의안 초안은 전 세계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에 대한 많은 국가 및 시민들의 분노로부터 나온 것입

니다. 한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대량 감시에 반대하며,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

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, 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, 그동안 국

내 인권, 사회단체들이 지적해왔던 한국의 통신 감시에 대한 관행도 재검토해야할 것입니다. 

우리는 한국 정부가 UN 총회에 제출된 “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" 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



촉구합니다. 이 결의안은 무분별한 통신 감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형성하

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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